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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4. 3. 21.(목) 11:00, 

(지면) 2024. 3. 22.(금) 조간
배포 2024. 3. 21.(목) 06:00

이색 어촌숙박 경험과 휴양으로 
머무르고 싶은 어촌 만든다

- 해양수산부,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‘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’로
경상남도 남해군 ‘이어마을’, 경상북도 포항시 ‘창바우마을’, 경상북도 울진군
‘구산마을’, 전라북도 군산시 ‘방축도마을’을 선정하였다.

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(이하 고도화사업)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
하나로, 어촌마을의 체험장,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
하는 사업이다. 올해는 ‘2022~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’ 결과 ‘찾고 
싶은 관광지’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‘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’
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‘숙박 중심 고도화’를 추진한다.

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
선정위원회의 서면,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, 대상 
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.

이를 통해 ▲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
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, ▲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
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. ▲ 경북 
울진군 구산마을은 인근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반려
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숙박시설을 조성하고, ▲ 전북 군산시 
방축도마을은 ‘방축도 힐링 섬박’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
갖춘 해양치유형 숙소를 조성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어촌체험휴양마을이 찾고 싶고, 머무르고 싶은 
국민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외에 관광 전문가와 함께하는 
숙박시설 대표 브랜드 개발, 운영 표준지침 제작,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
행정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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